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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지난 월요일 오후, 청와대에 다녀

왔다.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이었으나 선배의 거듭되는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워 이뤄진 약속이었다. 

우리는 경복궁 3번 출구에서 만났다. 각자 우산을 쓰

고 걸었다. 차 타고 지나가기는 했어도 한 번도 걸어본 적

이 없던 길이다. 

버스 정류장 둘을 지나 우회전하니 도로 양쪽에 버스

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 관람

객들을 싣고 온 버스들이다.  

청와대 정문 왼편에 대형 텐트가 쳐있고 그 안에서 사람

들이 방문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고 입장을 위한 

비표를 나눠주고 있었다. 

고려 숙종 때 후원으로 사용되던 이궁(離宮)이 지금의 

청와대 터에 있었다. 그로부터 670여 년이 지나 대원군

에 의해 경복궁의 후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가 수립되면서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78년

이 지나는 동안 12 명의 대통령이 집무를 하고 생활했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은‘경무대’라고 명명했으

며, 윤보선 대통령이 청와대로 개명했다. 청와대란 명칭은 

본관 건물이 청기와로 덮어 있는 데서 유래했다. 청와대

는 대통령의 집무실·접견실·회의실 등이 있는 본관, 영

빈관, 대통령관저, 수궁 터, 상춘재, 녹지원, 대통령비서실, 

춘추관, 무궁화동산, 효자동사랑방, 칠궁 등으로 이루어

져 있다. 

청와대에는 1960년대~2000년대 지은 전통 한옥과 현

대 한옥, 현대 건물들이 아름다운 정원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 현대사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

다. 그러나 이곳에 살았던 12명의 대통령은 모두 말년이 

비참했다.  

국부로 숭상되던 1, 2, 3대 이승만은 망명길에 올라야 

했고, 4대 윤보선은 5.16 군사정변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 

군사 세력에 의해 임기를 못 채우고 하야해야 했다. 이어

서 총칼을 앞세워 5~9대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는 술자리

에서 부하의 총탄을 맞고 비명에 가야 했다. 10대 최규하

는 12·12 쿠테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의 

압력으로 8개월 만에 사임해야 했다. 총칼로 11, 12대 대

통령을 지낸 전두환과 13대 노태우는 하야 후 감옥에 가

야 했다. 14대 김영삼은 아들이 수감되는 수모를 겪었고, 

15대 김대중은 두 아들과 측근들이 감옥살이해야 했다. 

16대 노무현은 가족과 측근들의 비리로 수사 받던 중 사

저 뒷산에서 투신자살했다. 17대 대통령 이명박은 병으

로 잠시 자택에 머물고 있으나 수감생활 중이고, 18대 박

근혜는 탄핵되어 권좌에서 물러나 수감생활 중 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다. 금년 5월 초에 퇴임한 19대 문재인은 검

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청와대에 살던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내 마음을 아는 선배는 어린 학생을 데리고 온 초

등학교 선생님처럼 이리저리로 안내하며 하나하나 상세

하게 설명을 했다. 그리고 여기 서라 저기 서라 하면서 사

진을 찍어 주며 계속 소감을 물었다. 마치 수학여행 다

녀온 학생들에게 기행문 써내라 재촉하는 선생님 같았

다. 난 내 생각에 골몰하느라 뭐라 답변을 할 수가 없었다. 

한 바퀴 돈 후에 출입 기자들이 취재 등을 위해 상주하

던 춘추관 옆으로 난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경사가 매

우 심한 길이다. 숨을 할딱거리며 힘들게 올랐다. 그러나 

청와대 안을 걸을 때보다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커다란 길이 끝나고 그동안 폐쇄되어 주로 군인들이 걸

었을 거라 짐작되는 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

치고 떠나기 전에 등산로로 개방했다는 바로 그 길이다. 

걷기 좋게 잘 단장이 되어 있었다. 곳곳에 순찰이라고 쓴 

완장을 찬 사람들이 걷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서 있었

으나 비가 내린 탓인지 걷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우

리가 걷는 동안 만난 사람은 완장 찬 사람들 말고는 서너 

명에 불과했다.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다. 산길을 걷는 동안에도 

선배는 묻기를 그치지 않았다. 어떠냐고 이 길을 걸으며 

무엇을 느끼냐고 여러 번 물었다.‘좋다’는 짧은 내 답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인 줄 알면서도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선배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새로 당선된 대통령

이라도 청와대에서 집무하거나 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

았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청와대면 어떻고 

용산이면 어떤가? 사리사욕을 버리고 일부 집단의 이익

을 추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되

지 않겠는가’라는 멋진 답변을 하는 분도 적지 않으리

라 생각한다. 

청와대


